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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examined the Yemou(a hat for a dead woman) from the ladies' clothes excavated 
from the Lady Lee's tomb in order to trace the significance of the clothing composition and its 
social origin in the Chosun dynasty. The compositional characteristic of Yemou covers the body 
of the hat which is not connected with the cover, Wonsal which has a round shape that covers 
the face of the dead body, and two Gae(a ribbon on the backside of a hat). 

Seongho Lee-ik(one of representative Confucian scholars in the Chosun dynasty) stated in his 
book entitled "Seongho Notes," that the structural elements of Yemou originated in Yum(wrap-
ping cloth for the head of a dead body). According to Seongho, Yemou's body part came from 
the scarf used to cover the head. Wonsal(the cloth of round shape for covering the face) and 
Gae were derived from Yum made of two ends of long cloth for covering and binding the head 
of a dead body. 

Yongjae Kim-kunhang(one of Confucian scholars in the late-Chosun dynasty) demonstrated in 
his "Yongjae Collection" the social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Yemou. Yemou was the hat 
produced from the process of nationalizing the Chinese courtesy of clothing. In other words, 
Bokgun(a man's hat) in the Chosun dynasty replaced the Chinese Yum. Unlike the Chinese cus-
tom, man and woman in the Chosun dynasty wore different clothes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clothing custom of the Chosun dynasty a woman wore a female hat, Yemou instead of men's 
Bokgun. 

Key words: Kim-kunhaeng(김근행: one of confucian scholas in late-Chosun dynasty), 
excavated clothing on 18th century(18세기 출토복식), Gae(계 繫: back ribbon on hat), 
Lee-ik(이익, one of representative confucian scholars in Chosun dynasty), 
Wonsal (round shape 원살: 圓殺; 둥근 형태 자락), 
Yemou(hat for the dead women: 여모女帽), 
Yum(엄:掩: wrapping cloth for the head of a dead body: 죽은 사람의 머리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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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18세기를 전후 여자출토복식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모자가 출토되기 시작하였다. 이 모자를 ‘여모(女帽)’

라 한다. 이러한 여모는 넓은 의미에서는 ‘여자모자’

를 말하는 반면, 좁은 의미에서는 조선후기 출토복식

에서 발굴된 염습 모자를 뜻한다. 본 연구는 후자의

여자염습모자에 관한 것이다. 출토여모는 모자의 앞

과 뒤의 형태구성에서 구성적 특징을 보인다. 즉 모

자 앞부위의 얼굴을 감싸는 둥근 자락과 모자의 뒷

부위를 장식하는 기다란 띠이다. 이러한 여모의 형태

구성은 어떠한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며 또 언제 어

떻게 유래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이에

실물과 기록을 통하여 여모의 구성적 특징과 유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조선후기 여자염습의와 더 나

아가 우리 고유의 모자구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여모에 관한 연구는 최현주의 출토쓰개연구1)에서

출토여모의 시대적 변화와 형태분류를 다루고 있으

며, 이외 각 출토보고서에서 여모의 성격이 단편적으

로 조사2)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출토여모와 문

집을 대상으로 하였다. 출토여모는 충북대학교 박물

관 소장, 청주출토 청송심씨와 한산이씨 그리고 전주

이씨 여모와 제천시청 소장, 제천출토 청송심씨 출토

여모 등 4점을 실물조사하고 그 외 출토여모는 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또한 문집은 성호사설과 용
재집을 비롯한 조선후기 문집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모구성에 대한 기록은 조선후기 성호 이익(星湖

李瀷,1681∼1763)과 용제 김근행(庸齋 金謹行, 1713~

1784)의 문집 성호사설(星湖僿說)과 용재집(庸齋
集)에서 볼 수 있었다. 특히 김근행의 용재집에서
는 여모를 제작하기 위한 도면이 삽입되어 당시 여

모의 정확한 형태뿐 아니라 제도방식 및 제작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성호 이익은 여모의 형태

적 구성의 상징과 그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성호사설과 용재집에
언급된 여모구성을 살피고 둘째, 실물 여모의 형태와

성격을 조사하여, 여모의 시기별 변화를 밝히고, 셋

째, 조선후기 문집에서 언급된 여모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여 여모의 착용과 유래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Ⅱ. 기록에 나타난 여모구성
1. 성호사설에 언급된 여모구성
이익은 그의 문집 성호사설에서 여모 구성에 대

하여

“…其制以黑絹裌者兩幅縫合 而使縫當頭之前後 其
在前者自額以下柝而不縫 於不縫以下當隅 垂其餘幅

爲旁角而圓殺之 乃捲以圍繞 揍綴於項後 別用紫絹
從帽內當頂補綴 又垂二角綴在腦後 此極似古所謂掩
者 而足以爲飾用之便好 亦可諧於今而不大倍於古矣

…만드는 제도는 검은 명주 두 폭을 합하여 꿰매
고, 머리앞뒤 부분을 꿰매게 하고, 앞쪽은 이마 아
래 부분을 갈라서 꿰매지 아니하고 꿰매지 않은

부분이 모서리(隅)에 오게 한다. 그 밖의 남은 폭
을 늘어뜨려 방각(旁角)을 만들고 둥글게 점차 줄
여 나간 후, 곧 말아올려 한 번 두르고 목 뒤에서

연결하여 꽂는다. 별도로 자색명주(紫絹)를 사용하
여 모자의 안으로부터 정수리부분에 오도록 끼워
연결하고, 또 2각(二角)을 늘여 뜨려 머리 뒤에 연

결한다. 이것은 예전의 엄(掩)과 비슷하여 족히 머
리를 꾸밀 수 있고 사용하기 편리하니, 지금의 시
속에 잘 어울리고 옛 제도에 크게 어그러지지 않

을 것이다3)…’

라 하였다.

이익은 여모를 모자, 앞자락, 정수리 덮개, 뒷띠장

식 순으로, 또 구성부위별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구성

부위에 따라 특정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덮개

(蓋)를 모자 안 ‘帽內’이라 표현하거나 혹은 모자 뒤

의 띠를 ‘二角’이라 하여 그 형태만을 단순 묘사하였

다. 그러나 여모의 둥근형태 앞자락만은 ‘원살(圓殺

)’4)이라 하여, 구체적인 어휘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

니라, 여모설명은 대부분 앞자락(원살)에 관한 것임

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이익이 원살을 여모 구성요소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부위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설명에 의하면 여모의 재질은 명주이며, 색상은

모자는 검정색(玄色)이며 덮개와 띠는 자색(紫色)으

로 2종류의 색으로 배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자는

좌우 2장으로 재단되어 앞뒤 중심을 연결한 솔기선

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마 앞의 원살은 방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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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여모의 제도1

- 庸齋集12, 雜著, 女帽

<그림 2> 원살

펼친 모습

- 庸齋集12, 雜著,

女帽

<그림 3> 원살

뒤로 접은 모습

- 庸齋集12, 雜著,

女帽

<그림 4> 전

뒤로 젖혀진

앞모습

- 庸齋集12,

雜著, 女帽

<그림 5> 원살이

뒤로 젖혀진

뒷모습

- 庸齋集12,

雜著, 女帽

둥글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앞이마 앞자락을 둥

근 형태로 만들어 목뒤에 연결한다’하여 앞 이마의

둥근 자락은 머리뒤에 고정시키는 방식임을 설명하

였다. 반면 덮개는 별도의 천으로 재단하여 정수리부

위를 구성한다고 설명하여 모자와 덮개가 분리되었

음을 나타낸다. 또한 모자 뒤에 2개의 띠를 수직으로

늘어뜨린다. 그러나 이 띠의 역할에 대하여 모자를

꾸밈뿐 아니라 여모가 엄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려준다하여, 여모의 띠는 엄의 묶는 끈의 형태에서

비롯된 상징적 장식구성임을 말하고 있다.

2. 용재집에 언급된 여모(女帽)구성
김근행은 여모를 이익과 달리 글(經)뿐 아니라 도

면(圖)도 첨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러한 글과

그림으로 설명을 남기게 된 이유를 첫째는 “경문에

기록된 상례(喪禮)제도에 부인복식 제도에 대한 지식

부재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중국과 달리 남녀의 복식

을 달리하는 우리나라의 이복제도(異服制度)에 따라,

남자와 달리 여모와 원삼이 여자의 예복으로 이미

제도가 되었으나, 이를 만드는 방법이 제 각각으로,

창졸간의 일을 당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니, 그 만드

는 방법을 글과 그림으로 남겨 일이 닥쳤을 때 고찰

할 수 있게 하기 위함”5)이라 하여 여모를 제작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1) 그림(圖)로 설명된 여모구성

김근행의 도면은 9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도

면에는 그림을 설명하는 제목이 기록되었다. 9장의

도면은 내용에 따라 크게 2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여모는 모신(帽身)과 원살(圓殺), 덮개(蓋), 띠(繫)의

구성부위로 나누어 설명되어 있다. <그림 1>은 여모

를 제작하기 위한 기본 제도로, ‘여모재제도(女帽裁制

圖)’하였다. 이 제도에는 여모의 좌우 가운데 1/2만이

그려져 있다. 즉 모자 앞부분의 1/2과 뒷부분의 1/2을

연결하여 하나의 본으로 그린 것으로, 오늘의 제도

(Pattern)과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이 ‘裁制圖’는 악학
궤범이나 사례편람등의 예서에 삽입된 도면은 옷

의 전면(前面)과 뒷면(後面)의 형태와 크기만을 표현

한 것으로 오늘날의 도식화와 구별된다. 즉 김근행의

도면은 옷을 만들기 위한 제도로, 이전의 예서에 나

타난 도면과는 차이를 보인다. 즉 김근행읜 도면은

현재 기록에서 발견된 최초의 본으로 유추된다.

<그림 1>에 기록된 “道廣一尺, 道長七寸”은 총나

비는 1척이며, 총길이 7촌으로 전체 크기이다. <그림

1>에 기록에 보이는 “後摺体而業”은 모자의 앞과 뒤

의 경계선인 옆선이며, “斜摺”은 앞자락을 사선으로

접는 선이다. <그림 2>의 제목은 “女帽半体縱摺展圓

殺圖…여모의 반을 접고 원살을 펼친 그림”이다. <그

림 3>은 “女帽半体斜摺圓殺圖…여모의 원살을 사접

을 따라 접은 그림” <그림 4> “女帽半体前圖…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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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덮개(蓋)

- 庸齋集12, 雜著, 女帽

<그림 7> 띠(繫)

- 庸齋集12, 雜著, 女帽

<그림 8> 여모 전면

- 庸齋集12, 雜著, 女帽

<그림 9> 여모 뒷면

-庸齋集12, 雜著, 女帽

의 반 앞모습”이다. <그림 5>는 “女帽半体後圖 …여

모의 뒷모습”이다. 이러한 <그림 2∼5>는 <그림 1>

에 보이는 여모의 모신과 원살을 접는 과정을 단계

별로 묘사한 그림이다. 이를 통하여 원살을 접는 순

서를 알 수 있다.

<그림 6>은 “女帽紫盖縱摺中屈圖 …여모의 덮개

(蓋) 도면이다” 도면에는 덮개의 가로와 세로의 접음

선이 표시되어 있어, 덮개가 2번 접혀 완성됨을 알

려 준다. <그림 7>은 “女帽紫繋中屈雙垂圖 …여모

자색 띠의 중간을 접어 2자락을 늘어 드린 그림”이

다. 띠의 중앙에 접음선이 표시되어 있어, 띠를 접는

방법을 알 수 있으나 크기는 기입되어 있지 않다. 띠

는 중심을 기준으로 한쪽은 앞으로, 남은 한쪽은 뒤

로 접은 모습을 보인다. <그림 8>은 “女帽全體綴盖

繫前面圖 몸신과 덮개 그리고 띠를 연결하여 완성된

여모의 앞모습”이다. <그림 9>은 “女帽全體綴盖繫後

面圖 덮개와 띠를 이어 완성된 여모의 뒷모습 그림”

이다. 따라서 <그림 8, 9>는 여모 착장상태의 앞과

뒷모습을 보여준다.

2) 글(經)로 설명된 여모구성

글(經)에서는 앞의 여모도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女帽

“…用玄段長七寸廣一尺 從上右邊向左 留廣六寸 直
裁下寸半 又從右邊留長五寸向左 橫裁四寸 凡上邊
六寸下邊四寸 以留上六寸 從中向後縱摺 作兩葉 上

頭前後各三寸 下邊前一寸後三寸 又從上邊寸半裁盡
處 向下前一寸裁盡處 相望斜摺 …현단(玄段)으로

길이 7촌(寸) 나비 1척(尺)으로 만든다. 위쪽의 우
변으로부터 왼쪽을 향하여 넓이 6촌 정도를 남겨
둔 곳에서 아래로 1촌 반 정도를 재단한다. 또 우

변의 길이 5촌 정도 되는 곳에서 왼쪽으로 향하여
4촌을 가로로 재단하면, 무릇 윗변은 6촌이 되고
아랫변은 4촌이 된다. 남아있는 상변의 6촌을 가운

데에서 뒤로 향하여 세로로 접어 두 개의 깃을 만
든다. 위는 전후로 각각 3촌씩이며 하변은 앞이 1
촌이고 뒤가 3촌이다. 또 상변의 1촌 반을 재단한

곳에서 앞쪽의 1촌 남은 곳을 향하여 서로 비스듬
히 접는다(斜摺)”6)

여모의 설명가운데 모신에 관한 것으로, <그림 1>

에 대한 추가 설명이다. 여모의 겉감은 검은색 단(玄

緞)이며, 제도는 오른쪽으로부터 시작하는 등 그리는

순서와 방향을 기술하였다. <그림 1>의 재제도(裁制

圖)에 기록된 6촌과 3촌가운데 6촌은 앞과 뒤의 길이

를 합한 전체길이이며, 3촌은 여모의 앞상부나비에

해당되는 길이임을 설명한다. 이를 통하여 도면에 기

록된 치수 또한 <그림 1>에 기재된 총길이 7촌과

총나비 1척이 여모크기가 아닌 여모를 그리기 위한

기본 사각형의 크기이며, 여모의 상부앞뒤 총나비는

6촌이며, 길이는 5촌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하부나

비 4촌은 앞나비 1촌과 뒷나비 3촌이 더해진 아랫나

비 전체 크기이며, 여모의 상부뒷나비의 1/2은 3촌이

며 하부뒷나비의 1/2 역시 3촌으로, 같음을 보여준다.

즉 여모는 상하나비가 동일한 원통형 모신의 모자임

을 설명한다. 상부의 1촌반지점과 하부의 1촌지점을

연결한 사선은 원살을 접는 접선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원살에 관한 것이다.

又從斜摺處上下 各向左圓殺如半月形 長四寸嬴 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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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寸弱 過帽身前幅 居後幅三分之二 又用玄段長廣
裁制如右法 以其兩片 前則合縫其寸半處 後則合縫
其五寸處 通其上頭 裡用玄段合縫…또 비스듬히 접

은 곳의 위와 아래에서 각각 왼쪽을 향해 둥글게
줄여나가서 반월형을 만들면 길이가 4촌 남짓이고
넓이가 5촌에 못 미친다. 모신(帽身)의 전폭(前幅)

은 지나고, 후폭(後幅)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또
검은 비단(玄段)의 길이와 나비를 위의 재단법에
따라서 두 조각을 만들어 앞에는 1촌 반 되는 곳

까지 꿰매어 붙이고, 뒤에는 길이 5촌 되는 곳까지
꿰매어 붙여서 윗면과 서로 통하게 하여 안으로
현단과 서로 합하여 꿰맨다.7)

다음은 모신의 원살과 그 봉제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앞 <그림 1>에 보이는 상부의 1촌반지점과

하부의 1촌지점을 연결한 4촌 남짓한 사선이 사접(斜

摺)선임을 알려준다. 이 사접으로부터 5촌나비의 반

원형이 도면에서의 원살이다. 이 원살을 사접으로 꺾

어서 뒤로 넘겨 모자뒤 약 2/3부위에 해당되도록 고

정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감을 만들어

모자의 위와 아래에서 안팎을 각각 연결하는 2겹구

성의 모자임을 설명한다.

다음은 덮개(盖)와 띠(繫)에 관한 것이다.

別用紫段長尺二寸廣二寸。縱摺合縫之。又中屈橫
摺。以其兩端分綴帽頭內之前後。則中屈處上出半寸
許。又用紫段長尺二寸廣二寸。縱摺合縫之。中屈綴
於帽後下邊而兩垂之。如綴耳掩垂脚之狀…별도로
길이 1척 2촌 넓이 2촌의 자색비단(紫緞)을 사용
하여 세로로 접어서 연결한다. 또 가운데를 가로로

접어서 그 양끝을 여모의 안쪽 끝에 접어서 전후
로 연결하고, 가운데 접은 곳이 위로 반 촌(寸)쯤
나오도록 한다. 또 길이가 1척 2촌 넓이가 2촌이

되는 자색비단(紫緞)을 세로로 접어서 꿰매고 가
운데를 접어서 여모 뒤의 아래 부위에 연결하여
두 갈래로 늘러 뜨리면 마치 이엄(耳掩)의 다리와

같은 모양이다.8)

덮개와 띠는 자색의 단을 사용하며, 덮개(蓋)와 띠

(繫)는 같은 크기이며 <그림 6>과같이 1척2촌길이와

2촌나비의 옷감을, 덮개는 세로로 접어서 6촌길이와 2

촌나비로 만들며, 띠는 <그림 7>과 같이 1척2촌길이에

1촌의 끝을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설명

(經)에서 덮개는 길이로 ‘縱摺合縫之’ 띠는 나비로 ‘橫

摺合縫之’ 접어야 한다. 그러나 설명(經)에서 덮개와

띠 모두 ‘縱摺合縫之’ 길이로 접는다고 기록되었다. 덮

개는 모자위로 약 반촌정도 보이도록 봉제하고, 띠

(繫)는 모자의 뒷중심 아래에 연결한다.

다음은 원살의 고정 즉 착장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以寸半合縫。當額前着之。兩邊圓殺者。貼在帽
後…여기에 1촌 반의 길이로 꿰매어 합하여, 이마
앞에 오도록 붙이고 양쪽 변을 둥글게 줄여나간

것은 여모의 뒤에 오도록 붙인다.”

2장의 모신 좌우가운데 앞중심 1촌반을 연결하고

원살을 여모의 뒤에 고정시킴으로써 완성된 여모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상과 같이 이익과 김근행 모두 여모의 구성부위

별 모신과 원살 덮개와 띠에 대하여 설명하는 공통

점을 보인다. 색상은 모자는 검정(玄色)인 반면 덮개

와 띠는 자색(紫色)의 배색에 대한 설명도 일치한다.

이러한 두 학자의 여모구성의 의견일치는 여모구성

이 제도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익은 여모의 재질을

명주(絹)로 기록한 반면 김근행은 단(緞)이라 하여

차이를 보인다. 모자의 띠장식을 이익은 角, 脚, 繫로

다양한 한자를 표기하고 있다. 김근행은 도면에 각

구성부위의 명칭뿐 아니라 칫수에 이르기까지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이러한 김근행의 여모 도면

을 통하여 제작순서 및 착장상태 등의 모습을 이해

할 수 있게 한다. 각 세부구성요소의 명칭과 모자의

옆선(後摺体而業)과 원살의 접음선(斜摺)의 위치와

접은 후 모습 등을 볼 수 있었다. 여모 옆선, 원살,

계, 결뉴, 후접체이업, 사접, 도면은 여모가 좌우 대

칭의 구조로 구성된 여모의 도면을 1/2만 그렸으며,

이를 ‘半體’라하여 도면의 1/2임을 표시하고 있을 정

도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Ⅲ. 18·19세기 출토여모 구성
1. 출토지별 여모 구성

1) 청주출토 청송심씨(1683∼1718) 여모(No.36)

청송심씨 출토여모는 모신이 좌우 2장으로 재단되

어, <그림 10, 11>에서와 같이 앞뒷중심에서 봉제선

이 보인다. <그림 10>은 여모의 원살이 펼쳐진 모습

으로 <그림 2>와 일치한다. 여모는 <그림 10∼1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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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청송심씨여모전면

(No.36)

- 본인촬영, 2013

<그림 11>

청송심씨여모전면

(No.36)

- 본인촬영, 2013

<그림 12>

청송심씨여모전면1

(No.36)

- 본인촬영, 2013

<그림 13>

청송심씨여모뒷면

(No.36)

- 본인촬영, 2013

<그림 14>

청송심씨여모덮개안

(No.36)

- 본인촬영, 2013

같이 상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를 보인다. <그림

11>은 여모의 원살부위를 사접선으로 접은 모습으로

<그림 2>와 같다. <그림 12>에 보이는 원살을 뒤로

접은 여모의 앞모습은 앞의 <그림 4>와 같고, <그림

13>에 보이는 원살을 뒤로 접은 여모의 뒷모습은

<그림 5>와 같이 원살의 둥근부위가 뒷중심에 근접

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청송심씨 여모

는 앞의 김근행의 도면과 모신형태는 원통형과 원뿔

형으로 차이를 보이나, 그 외의 구성은 거의 일치함

을 볼 수 있다.

모자안의 덮개는 앞길이가 약 6.5㎝이며, 뒤는 약

14㎝길이로, 뒷길이가 길게 구성되었다. 덮개의 2장안

팎이 하나가 2장으로 구성된 차이를 보인다. 덮개의

겉감은 안감보다 0.1㎝정도 크게 재단되고 <그림 14>

와 같이 겉감이 안감을 감싸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의 도면이 1/2씩으로 접는 것과는 차이를 보

인다. 띠는 <그림 13>과 같이 뒷중심에서 반은 앞으

로 반은 뒤로 접어 모서리가 삼각형으로 고정되었다.

재질은 모신의 겉감과 안감 그리고 덮개의 안감은

공단이며, 덮개의 겉감과 띠는 5매수복(壽福)보문단

이다. 이같이 여모의 구성부위 일부가 문직물로 구성

된 예는 창녕조씨 여모에서도 확인된다9). 색상은 모

신은 밝은 갈색이며 덮개와 띠는 진한 갈색이다.

2) 청주 출토 한산이씨(1712∼1772) 여모(No. 22,

27(분리된 띠)

한산이씨 출토여모는 뒷끈 장식이 분리된 상태이

며, 봉제는 매우 거칠게 구성되었다. 모신(帽身)은 1

장으로 구성되어 앞중심에는 연결봉제선이 있는 반

면 뒷중심은 곬이다. 또한 한산이씨 여모는 덮개가

모신에 연결된 구성과 덮개의 앞과 뒷부분을 모신의

양옆에서 연결된 구성은 다른 출토여모와의 차이를

보인다.

3) 청주출토 전주이씨(1722∼1791) 여모(No.45)

전주이씨 여모는 겉감과 안감 모두 공단이다. 모

신은 1장구성으로 뒷중심선이 없이 앞중심의 봉제선

만 보인다. 본 여모의 덮개는 모신과 안쪽에 연결되

었다. 덮개는 상부 보다 하부 나비가 넓게 구성된 차

이를 보인다. 2겹으로 구성되었다. 덮개는 뒷면에서

는 모자의 위로 나오는 부분이 약 1㎝ 정도로 일정

한 반면 앞면(정면)에서는 중앙에서는 2㎝정도, 양옆

은 약 1㎝정도 보인다. 띠(繫)는 뒷중심에서 모신의

밑도련에서 약 5.7㎝정도 윗부위에 위치한다. 띠의

끝모서리는 제비부리댕기 봉제법과 동일하게 구성되

어 삼각형이다.

4) 제천 출토 청송심씨(1753∼1810) 여모(No.6)

제천 출토 청송심씨 여모는 현재 제천 시청에 소

장되어 있다. 유물 형태 및 재질 등이 심하게 손상되

어, 재질은 공단이나 덮개와 모신의 일부만 남아 있

는 상태이다. 본 제천 출토 청송심씨 여모의 덮개는

<그림 15>와 같이 타원형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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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부위

추정연대 성격

출토지

재질 크기

모신 덮개 댕기 모신 덮개 띠

겉

감

안

감

겉

감

안

감

겉

감

안

감
길이 나비

앞

중심
사접

원살

길이
길이 나비 길이 나비

실물

순흥안씨10)
16세기후∼

17세기초
주 주 — — — — 31 36 — — — — — — —

충주박씨11)
16세기후∼

17세기초
주 주 — — — — 23.5 30.8 — — — — — — —

주 주 — — — — 33 41 — — — — — — —

안동김씨12)
17세기

중반
단 단 주 주 주 주 38.5 27.5 — — — 28 — — —

해평윤씨13) 1660∼1701 단 주 — — — — 24 35 — — — 28 35 26.5 —

청송심씨

(청주)
1683∼1718

단 단 문단문단문단 상 25 25 8 22 22 6.5앞 23.5 68 5

— — — — — — 하 29 14 — — —

한산이씨 1712∼1772
단 단 단 단 - 하 24.7 29 7 19.5 19 28 12 — —

— — — — 34 4 26.5 - —

전주이씨
1722∼1791

단 단 단 단 상 24.5 27.5 6.3 21 — 7 — 63 6

— — — — 하 33 7

청송심씨

(제천)
1753∼1810 단 단 단 단 — — — - - 7.5 - - -

문헌
용재집

김근행
1713∼1784 단 단 단 단 단 단

5촌(25)

*
6촌(30) 4촌(20) 5촌(25) 2촌(10) 6촌(30) 6촌(30) 1촌(5)

*는 ( )안은 1촌을 5㎝로 환산한 크기이다.

<표 1> 조사여모 구성부위별 재질과 크기

(단위: ㎝)

<그림 15> 명목과 여모No.6)

제천시청소장, 본인조사

이상과 같이 출토여모는 추정연대와 구성은 대부

분 유사하지만 여모 마다 다소의 상이점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염모구성이 변화하고 있음을 암시한

다고 본다.

2. 출토여모 구성의 시기별 변천
본 장에서는 기록과 실물에 나타난 여모를 모신과

덮개 그리고 띠의 구성부위로 나누어 크기와 재질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출토지의 추정연대에 의하

여 여모 형태의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1) 형태

출토여모가운데 이주영은 순흥안씨와 충주박씨에

서 출토된 여러 조각으로 구성된 오모자 형태의 모

자14)를 여모라 하였다. 조사자 이주영은 발굴시 시신

에게 사용된 모자를 ‘여모’라 하였으며, 또 함께 발굴

된 고깔형 모자를 ‘복건’이라 하였다. 이 여모를 쓰고

그 위에 복건을 덧쓰고 복건의 끈을 턱 앞에서 묶게

되면, 얼굴을 감싸는 모자의 모습을 보인다.

이익은 “…엄(掩)이란 제도는 비단 한 폭의 양쪽

끝을 찢어서 뒤의 두 가닥은 턱 밑으로 묶고 앞의

두 가닥은 목 뒤에서 묶는다. 이러한 “엄(掩)의 구성

을 복두(幞頭)와 같은데 다만 뒤의 두 가닥으로 턱

밑에 졸라맬 뿐이다.” 하였으니, “이는 대개 복두라

는 것은 비단을 네 모가 맞게 접어서 네 모에는 끈

을 단다. 머리의 앞과 뒤를 둘러싸는데, 엄(掩)이란

중간을 절개한 끈으로 다른 끈을 달지 않는 구성으

로 무릇 건(巾)의 제도와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엄

대신 “복건(幅巾)을 쓴 것도 이런 의미에서 유사하

며, 여자 여모의 띠에 대해서 …지금 풍속에 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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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에는 여모(女帽)가 있는데 엄(掩)과 서로 흡사

하니, 이는 필시 전해 내려오면서 점점 잘못된 까닭

일 것이다. 今俗婦人之喪有女帽與掩略似必是流傳轉訛故

也”15)하여 엄과 복두 그리고 여모의 유사성을 띠에

서 찾고 있었다. 이렇게 두 개의 소모자와 고깔형의

모자가 하나의 모자로 만들어 진 결과로 여모형태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순흥안씨와 충주박씨의 출토여모는

여모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는 자료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즉 원살 구성

의 여모에 앞서 오모자형 모자를 사용하였을 가능성

을 제시한다. 충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구례손씨를 비

롯한 17세기이전의 여러 여자 출토복식에서는 다섯

혹은 여섯 조각의 옷감을 연이어 반구형태의 모자

즉 오모자 혹은 소모자라 칭하는 모자의 출현을 종

종 볼 수 있다. 이러한 오모자는 후에 ‘족두리’로 전

개된다는 송미경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16․17세기

출토오모자는 머리에 쓸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큰

실물로, 당시 오모자는 머리장식인 족두리이기보다는

머리에 착용하였던 모자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동김씨묘를 비롯하여 제천출토 청송심씨 출토여

모에서는 2종류의 모신형태를 볼 수 있다. 하나는 모

신의 상부와 하부 나비가 유사한 원통형 여모이며,

다른 하나는 상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원뿔형 여모이

다. 원통형 모신은 안동김씨와 성주이씨의 17․18세

기초기의 출토여모와 김근행 여모 그림(圖)에서도

동일하다. 반면 원뿔형여모는 청주출토 청송심씨, 한

산이씨 전주이씨의 여모 등 18세기 이후의 여모에서

나타나는, 시기별 변화를 볼 수 있다.

모신의 구성은 김근행 <그림 8>에서 부승(負繩)은

뒷중심선으로 모신이 좌우 2장구성임을 뜻한다. 이러

한 모신구성은 청송심씨 출토여모는 2장구성인 반면

한산이씨와 전주이씨 출토여모는 뒷중심이 곬로 구

성된 1장으로 재단된 차이를 보인다. 반면 앞중심의

연결부위는 <그림 1>에서는 1촌반(寸半)이며, 청송심

씨는 약 8㎝이며 한산이씨는 약 7㎝이고 전주이씨는

약 6.3㎝로 유사하다.

사접 길이는 원살길이와 기록에서는 <그림 1>에서

와 같이 사접은 4촌이며 원살길이는 5촌으로 원살길

이가 약간 긴 차이를 보인다. 또한 <표 1>에 보이는

청송심씨여모는 사접길이와 원살길이 모두 약 22㎝

이며, 한산이씨 여모도 사접길이와 원살길이는 약

19.5㎝이며, 전주이씨 출토여모의 사접길이와 원살길

이는 약 21㎝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거의 유사함을

볼 수 있다.

모신에 이어 여모 덮개(蓋)에서도 시기별 형태변

화를 볼 수 있다. 덮개는 출토여모의 구성요소 가운

데 가장 다양한 변화를 보인다. 사각형 덮개와 타원

형 덮개의 2종류가 나타난다. 그 가운데 사각형 덮개

여모는 김근행의 도면과 충주박씨 출토유물을 비롯

하여 청주출토 전주이씨에 이르기까지 17․18세기

출토여모 대부분에서 보인다. 이러한 사각덮개는 덮

개의 중간을 앞뒤로 접은 후 이를 통형의 모신 사이

에 끼워 넣은 것으로, 덮개와 모신은 완전히 연결되

지 않은 봉제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제천출토

청송심씨 출토여모에서는 이러한 사각형 덮개와는

다른 타원형 덮개가 나타난다. 이러한 타원형 덮개의

여모는 사각형 덮개의 여모와 달리 덮개가 모신의

상부에 봉제된 구성을 볼 수 있다. 타원형 덮개의 여

모는 앞의 여모와는 달리 착용전에도 입체형 모자의

형태구성을 보인다. 이러한 타원형 덮개와 모신과의

형태는 아얌의 구성과도 유사성을 보인다.

띠는 기록과 실물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띠의 나비는 <표 1>에 의하면 기록에서는 1촌이며

실물은 약 5㎝에서 7㎝사이로 유사하다. 띠는 하나의

띠를 접어서 2개의 띠로 구성된다. 이러한 띠를 기록

에서는 角, 脚, 繫라 하였다. 모자의 뒤에 장식된 2개

의 띠는 후대의 드림장식 혹은 도투락댕기와의 형태

적 유사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도투락댕기와는 접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기록과 실물 모두에서 띠는

한 자락은 앞으로 다른 한 자락은 뒤로 접어 그 접

음선이 <그림 7>에서와 같이 선명하게 보이게 된 구

성인 반면 도투락댕기는 앞 방향으로 같이 접어서

접음선이 보이지 않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두 띠

는 드림 댕기로 연계를 유추하게 한다.

이상과 같이 여모의 구성요소별 모신과 덮개의 변

화를 출토지의 추정연대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는 <표 1>의 출토여모구성을 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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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출토지

겉감 안감 덮개·띠

조직 밀도 실굵기 조직 밀도 실굵기 조직 밀도 실굵기

청송심씨(No.36) 5매 320×104 101×238 5매 320×104 99×230 5매 260×86 130×256

한산이씨(No.22) 5매 160×80 116×315 5매 160×80 121×304 5매 192×140 109×229

<표 3> 출토여모의 재질특성

밀도: 경×위올/Inch, 실굵기 ㎛(1/1000㎜)

16․17세기전후 17․18세기 18․19세기

종류 엄 ð 오모자(고깔) ð 여모

모신 — — 여모(上下同) ð 여모(上下異)

덮개 — — 사각형 ð 사각형 ð 타원형

<표 2> 여모 구성요소의 시기별 형태변화

자 생졸연대에 의한 추정연대로 비교하여 여모 구성

요소의 시기별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여모 모신의 변화는 18세기를 경계로 나타나며, 덮개

변화는 19세기전후를 기점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이

러한 여모의 각 구성요소, 즉 볼을 감싸는 원형의 원

살은 조바위와, 원형의 덮개는 아얌과 2개의 띠는 드

림과의 연관성을 갖게 한다.

2) 재질

<표 1>에 의하면 여모의 재질은 순흥안씨와 충주

박씨 그리고 안동김씨의 17세기 출토여모의 재질은

주(紬)인 반면 이후 17․18세기 출토여모 대부분은

단(緞)이다. 특히 청송심씨를 비롯한 일부 여모의 덮

개와 띠는 문양단으로 구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조

사여모는 <표 3>과 같이 5매단이다. 그러나 직물밀

도와 실굵기는 <표 3>에서와 같이 청주출토 청송심

씨 출토여모는 한산이씨 여모보다 밀도도 높으며 실

굵기도 굵은 단이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출토여모에서 나타나는 재질변화는 성호사설에서
는 명주(絹)로 언급된 반면 용재집에서는 비단

(緞)으로 기록된 변화와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시기가 내려올수록 여모 재질은 고급화

된 변화를 기록과 실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3) 색상

여모의 색상은 성호사설과 용재집모두에서 모

신은 현색(玄色)이며 덮개와 띠는 자색(紫色)으로

규정짓고 있다. 이러한 현색과 자색은 출토여모에서

는 이미 변색 혹은 퇴색되어 원색을 확인할 수 없으

나, 현재 색상은 대부분 갈색이나 모신 색상과 덮

개․띠의 색상은 진하고 옅은 색조차이로 뚜렷하게

구분된다. 특히 한산이씨 출토여모의 경우 모신에 덮

개가 봉제되어 고정된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색상에

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모구성에서 모신과

덮개․띠가 서로 다른 색상(異色)으로 구성된 배색

구성은 상징적 구성의 의미를 지닐 것으로 유추된다.

이러한 배색은 기록에서는 검정과 자주색인 반면 실

물에서는 자색은 현재 진한 갈색으로 변색된 상태로

그 연관성을 볼 수 있는 반면 모신은 현재 연한 갈

색으로 검정색이 변색된 색으로 유추하기는 쉽지 않

다. 따라서 앞의 색상구성 및 변화 역시 앞으로 연구

로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

Ⅳ. 여모의 착용과 유래
여모의 착용에 대하여 김집(1574∼1656)은 “여모

를 엄을 대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는 최석유의

질문에, “… 시속에서 다 쓰고 있으니, 시속을 따르

는 것이 괜찮다 … 여모는 머리에만 쓰는 것이니, 여

모위에 얼굴을 덮는 엄을 써도 괜찮겠지요”16)하여

엄을 대신하는 염습모자로 여모를 사용하는 것이 가

능할 뿐 아니라 여모와 엄을 함께 착용하는 것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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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하였다.

이러한 여모와 엄을 착용한 모습은 이와 유사시기

인 16․17세기 충주박씨 출토여모와 고깔형 복건을

함께 착용한 모습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충주박씨의 여모와 복건은 이러한 착용의 실증적 예

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러한 오모자와 복건의

착용은 18세기 여모의 원살 구성으로 전개되었을 가

능성을 반증한다고 본다. 이러한 충주박씨 출토여모

가 오모자인 점은 당시 여모는 오모자형 모자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구례손씨를 비롯한 16․

17세기 출토 오모자들이 이러한 오모자형 여모일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조선초중기 여인들의 머리모양이 가채를

사용한 얹은머리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모자 착용이

가능하였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이에 대하여 이익은

“… ≪가례(家禮)≫에, ‘복건(幅巾)을 썼다.’는 것도 대

개 서로 비슷하다. 부인에게는 결발(鬠)에다 비녀는

꽂지 않고 다만 끈(組)만 사용하는데, 역시 남자에게

갓을 씌우지 않는 것과 같이 머리와 얼굴을 비단으

로 가릴 뿐이다…”17) 즉 머리를 괄발(括髮) 즉 묶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세구(1649∼1700)는 여모의 유래에 대한 질문에

“…여자는 엄으로 건을 대신한다. … 후세에 남자는

복건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고로 상례비요에 여자

는 엄으로 건을 대신한다 하였고, 오늘날은 생시에

여모를 착용하고 있으니 혹 여모를 착용하여도 또한

상생(象生)18)의 도에 해롭지 않을 것이다19).”하여 17

세기 후반에는 남자는 엄을 대신하여 복건을 착용한

반면 여자는 여모를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여모는 일

상시에도 착용되었던 모자임을 암시한다. 또 권상하

(1641∼1721)는 여모를 “…부인상(喪)의 원삼착용시

의 머리장식인 예모…”20)라 하여, 여모가 염습모자로

제도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아울러 18세기 여자출토복

식 대부분에서 원삼과 여모가 함께 출토되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고 본다. 그러나 윤봉구(1683∼1767)는

“…시속에서 여모착용은 예법은 아니다.…” 21)라 하

여 일상시 모자로 여모착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여모가 염습모자로 정착하게 됨에 따라

일상모자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논의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염습모자로 여모를 사용하는 근거에 대하

여 이진상(1818∼1905)은 “…圓衫花冠 只是俗制 不曾

深究 …花冠磊磈 尤不合於死者不冠之禮… 여모원삼

화관은 다만 세속제도라 깊이 있게 탐구한 경우가

없다. … 화관은 너무 크고 화려하며 더욱이 죽은 자

에게 관을 씌우지 않는다‘는 말과도 합치하지 않는

다22)”고 하여 염습모자로 여모를 사용하는 이유는 ’

死者不冠之禮‘에 의거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남자 염습모가 복건인 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또한 김광(1896∼1978)의 여모 착용근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송시열은 “…禮帽圓衫 古無所據

今亦不着於生時…况婦人不冠 死而加帽 反重於丈夫之

喪… 예모와 원삼은 고례에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또한 생시에도 착용하지 않는데 … 부인들이 일상시

관을 쓰지 않고 있다가, 죽은 뒤에 모자를 쓰는 것은

도리어 장부(丈夫)의 상(喪)보다 중하게 하는 것입니

다. …”23) 하여 사후에 관을 사용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의 일종인

화관과 족두리가 아닌 모자인 여모를 사용하여야 한

다고 여모착용의 근거를 밝혔다.

Ⅴ. 결언 및 제언
조선후기 여자 출토복식에서 발굴되기 시작하는

출토여모(女帽)와 이익, 김근행, 이진상 등 조선후기

문집에 기록된 여모기록을 통하여 18세기여모의 구

성과 시기별 전개과정을 통하여 여모의 유래와 착용

을 알 수 있었다.

김근행의 용재집에는 여모의 그림(圖)과 설명

(經)으로 된 기록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기록 가운

데 옷의 그림설명인 재제도(裁制圖)는 최초의 옷본

으로서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료로 사료된다. 이러한

여모의 재제도를 통하여 조선후기 여모 제도의 순서

와 방식 그리고 도면에 기록된 수치를 통하여 도면

을 읽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울러 여모의 세

부 구성부위별 한자표기 또한 알 수 있었다. 여모(女

帽)의 구성부위별 명칭과 한자는 ‘모신(帽身), 원살

(圓殺,葉), 덮개(盖), 띠(繫, 角) 사접(斜摺), 뒷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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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負繩) 등이다.

여모는 건(巾)에서 비롯된 엄(掩)으로부터 전개된

여자염습모자로 그 유래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전

개과정을 통하여 여모는 우리 고유의 모자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여모의 상징적 구성요소는 모신과 원

살 그리고 덮개와 모자뒤의 띠이며, 이러한 구성요소

는 둥근 앞자락(원살)은 엄의 머리를 감싸는 역할을,

모자뒤의 띠장식은 엄의 양끝 조각이 얼굴 앞을 묶

는 끈으로부터 유래된 상징적 요소임을 밝혔다.

출토여모의 형태와 추정연대를 비교하여 여모의

전개시기를 추적할 수 있었다. 17세기이전까지의 출

토여모는 오모자(五帽子) 혹은 소모자(小帽子) 형태

의 모자인 반면, 17세기이후 출토여모는 모신에 둥근

원살과 덮개 그리고 띠로 여모로, 해평윤씨를 비롯한

18세기이전의 여모는 모신의 상부와 하부의 나비가

동일한 원통형 여모이며 이후 청송심씨를 비롯한 18

세기이후 여모는 상부나비가 하부나비 보다 좁은 원

뿔형 여모로 전개되고 있었다. 또한 제천 출토 청송

심씨 여모를 비롯한 19세기이후 여모는 이전시기의

사각형 덮개의 여모와 달리 타원형 덮개로의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여모의 시기별 변화는 여모가 변화과

정단계이며 새로운 형태로 전개되고 있음을 암시한

다고 본다. 이러한 출토여모의 출토지 피장자의 추정

연대에 따른 여모의 시기별 형태변화를 통하여 볼

때, 엄을 대신하여 여모를 착용한 시속화한 시기는

16․17세기전후이며, 엄의 상징적 요소로 구성된 염

습모자의 구성을 갖춘 출토여모는 17·18세기전후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이상과 같이 여모의 출현은 사회적 배경을 중국의

의례를 우리나라의 의례로 국속화하는 과정에서 남

녀가 의복을 달리하는 우리나라의 이복(異服)제도에

따라 남자는 복건을, 여자는 여모로 달리하게 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염습모자로 화관과 족두리

를 대신하여 여모를 착용한 근거는 사자부관지례(死

者不冠之禮)에 의거하여 관이 아닌 모자인 여모를 사

용하게 되었으며, 또한 여자의 상(喪)에 관을 사용하

는 것은 복건으로 관을 쓰지 않는 남자의 상(喪)보

다 무겁게 지낼 수 없기 때문이었음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남녀유별의 유교적 관렴이 의례의 국속화

안에도 내재되어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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